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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

 ◦교토의 부엌이라 불리며 400년 역사를 가진 니시키 시장에서 식문

화를 발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.  

 ◦니시키 시장에는 현재 일일 2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다. 시

장 내 많은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꼬

치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지만, 원래는 고급요정과 여관에 식

재료를 제공하는 도매업 역할을 해왔다. 

 ◦교토 니시키 시장 상점가진흥조합, 일본재단, NPO법인 교토문화협

회가 유명요리점 등이 협력하여 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

있는 새로운 시설을 설립한다. 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이란 가이드의 

시장 역사 소개를 들으며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

매하고 시설 내 요리사에게 전달하면 요리사는 눈앞에서 구입한 

재료를 가지고 교토요리를 제공한다. 

<시설 예상 이미지>

  



□ 시사점

 ◦일본 니시키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거나 

일본 시장의 분의기를 느끼는 곳에서 일본 식문화를 체험하고 일

본 식재료와 접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.   

 ◦외국인은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 전통시장에서 직접 식재료

를 구입하며 설명을 듣고 요리로 완성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는 

경험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.   

 ◦우리 전통시장에서도 한국 농식품의 가치와 경험을 소비할 수 있

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필요하다. 


